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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MOU 체결
채권단, 6000억원 투입 …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 조기졸업

금호타이어가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MOU룰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와 워크아웃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5월31일 발표했다.

정상화 방안에는 6000억원의 신규자금 투입 계획을 비롯해 2차례에 걸친 5800억원의 출자전환, 주주별 차등

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금융기업들과 논의해 신규자금 지원규모와 일정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하고 자금 지원

과 감자, 출자전환 등의 순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6월 중으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감자 등의 방안을 확정한 후 이르면 7

월 경 주주별 차등 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조기에 워크아

웃을 졸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

회장에게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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